
Date of Issue: Sep. 6, 2021

전기·자율차는 미국, 하이브리드는 일본이 1등, 
한국은?

컨슈머인사이트, 국내 소비자의 자동차 제조국가 이미지 비교

- 한국, ‘수소차’ ‘싸고 좋은차’ ‘유관산업 발달’ 항목서 1위

- 독일차는 기술·디자인·성능 등 전통 영역에서 압도적 1위

-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한국·일본에 선두 내줘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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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sammy.park@consumerinsight.kr

문 의 박승표 이사 연 락 처 02) 6004-7661

배 포 일 2021년 9월 6일(월) 배포 매 수 자료 총 4매



Date of Issue: Sep. 6, 2021

자동차 소비자는 미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선 나라인 반면, 수소차에서

는 한국이, 하이브리드에서는 일본이 앞서 간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최고급차, 디자인 

능력, 최첨단기술 등 전통적인 이미지 6개에서 단연 뛰어난 나라로 인식됐지만, 미래형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한∙미∙일에 미치지 못했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우리 소비자가 주요 자동차 제조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이미지)를 묻고 그 결과와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2020년 기준 독일은 12개 이미지 측면중 절반인 6개 측면을 석권했다. △최고급차 

70% △우수한 성능 64% △최첨단 기술 52% △안전한 차 51%로 4개 측면에서 과반

수가 가장 뛰어난 나라로 지목했다. △디자인 능력(44%) △잔고장 없는 차(40%)에서도 

가장 앞선 것으로 인식되었다. ’최고급차‘와 ’최첨단기술‘ 측면에서 독일에 이어 2위인 

한국이 각각 7%, 17%를 얻었고, 3위인 미국은 각각 6%, 14%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한국 소비자에게 독일차 이미지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짐작할 수 있다[그림].

미래형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자율주행 관련 측면에서는 달랐다. △수소차는 

한국(46%) △하이브리드차는 일본(28%)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평가 되었고, 최근 각

광받는 △자율주행과 △전기차에서는 미국(각각 44%, 32%)이 1위였다.

한국은 수소차 외에도 △싸고 좋은 차(51%) △철강∙전자 등 유관산업 고루 발달

(38%) 항목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서는 2위, 자율주행

에서는 3위(2위는 독일)였다. 그밖에 ’디자인 능력‘ ’최첨단 기술‘ ’우수한 성능‘에서도 

독일에 이어 2위에 랭크되어, 국내 소비자가 보는 한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강국

이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잔고장 없는 차‘ 측면에서 독일에 이어 2

위(23%)를 유지했다. ’싸고 좋은 차‘에서도 2위(11%)지만 선두 한국(51%)의 5분에1에 

그쳐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특히 최첨단기술 등 대부분 측면에서 하락하는 추세

로 자동차 강국 이미지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

미국은 대부분 측면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3위 이하에 머물렀으나 전기

차와 자율주행이라는 가장 핫한 아이템 2개에서 1위에 올랐다. 테슬라 같은 미래차 분

야 초일류 기업의 힘이며, 현재의 경쟁력 보다는 미래 역량에 더 큰 인정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볼보 브랜드로 대표되는 스웨덴은 안전한 차 2위로 나름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영

국, 프랑스, 중국, 인도는 비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됐으나 거의 대부분 측면에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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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머물러 존재감을 보이지 못 했다. 영국이 최고급차 항목에서 4위, 프랑스가 디자

인 능력 항목에서 공동3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자동차 제조국가에 대해 국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세계 소비자의 보편적 

인식이나 실제 자동차 제품 경쟁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

한 평가가 현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강국이

라는 소비자의 판단은 국내시장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협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격변기다. 내연기관 시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그 감소분은 신개념, 신기술, 신소재, 신동력 등 혁신적인 신제품과 신기업이 메우게 

될 것이다. 어떤 자동차 제작사도 안전하지 않고, 어떤 소비자도 과거처럼 헌신하지 않

을 것이다. 좋은 이미지가 도움이 되겠지만 상당한 경쟁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20차 조사(2020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
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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